
20131210 불교출판문화상

 

치 사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자와 출판사 그리고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은 정보와 지식을 담는 가장 오래된 그릇으로써 선대가 이룩한 
뛰어난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중심의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불교출판 역시 1700년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유형의 사찰문화와 무형의 불교교리, 수행법 등을 문서로써 작성하
고 다듬어 왔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사부대중에게 올바로 알리고 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교출판문화상 공모에는 예년보다 많은 48개 출판사가 참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출판문화상이 불교출판계를 대
표하고 양질의 불서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진보하고 출판플랫폼이 다양화 되면서, 인쇄 출판시장이 위
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
식 전달의 수단 중 아직까지 책을 뛰어 넘는 수단은 없다고 강조하
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성을 담아가며 읽을 수 있으며 잠시 멈추어 
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인성중심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교출판문화상이 발굴한 양서를 사부대중들이 외면하지 않
고, 수시로 찾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새긴다면, 불교
출판계의 활성화는 물론 불교출판인들의 문서포교라는 대원을 이루
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질의 독서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
한 개인의 삶에 질을 높여주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
는 원력으로 각자의 역할에 임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불교
문화 발전을 진일보 시키는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불교출판문화상이 성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불교출판
문화협회 지홍스님과 불교출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 자비광명
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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